
따라서, 금년도 리모델링 시장은 중소형

사무실 및 상업용 건물의 개·보수를 중심으

로 한 비주택 부문이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

파악된다. 이에 비하여 아파트 등 주택 부문

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 제도 개선의

부진 등으로 아직 활발한 수요가 나타나지 않

고있다.

그러나,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의 여건이

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관련 업체들은 이 부문

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

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전체

응답 업체의 20.0%가 현재 3건 이상 사업

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, 1∼2건의

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업체도 45.0%로 나

타났다. 그리고 현재는 없으나 검토 중인 업

체도전체의 20.0%인 것으로 나타났다. 

따라서, 비록 현재 시장 여건은 미성숙 단

계에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

대부분의 업체들은 향후 아파트 리모델링 시

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비하여 영업 활동을 전

개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. 

아파트리모델링,‘5년내에활성화가능성높다’
- 리모델링 업체 대상 설문조사, 올해는 중소형 사무실·상업용 빌딩이 시장주도 -

금년 들어 리모델링 시장은 대형 사무실

빌딩의 리모델링 발주가 이어지고, 아파트

리모델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활기를

띠고있다. 

이와 관련 리모델링협회 회원사 중 적극적

인 수주 및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26개 업

체를 대상으로 최근 리모델링 시장의 동향과

전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

를분석하였다. 

수주 물량 다소 증가… 61.9%

대체로 금년도 리모델링 시장은 안정적인

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즉,

2001년 대비 금년도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

전망에 대해서 61.9%가 전년보다 수주 물

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,

23 .8%의 업체는 대체로 2001년과 비슷할

것으로 내다보았다. 이에 비하여 전년보다

크게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업체가 9.5%,

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한다고 응답한 업체는

없었다. 

중소형 사무실·상업용 빌딩 성장세 높
아

한편, 금년 들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

고 있는 부문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7.2%

가 중소형 사무실 및 상업용 빌딩을 꼽았다.

그 다음으로 대형 사무실 빌딩과 병원·숙박

시설 등 특수 용도의 비주택 건물을 꼽은 업

체가 각각 19.0%와 14.3%로 나타났다.

그리고 공공 건축물을 꼽은 업체는 9.5%,

아파트 및 단독 주택은 0%로나타났다. 

절반 이상이 올 수주 목표 달성할 듯

업계는 리모델링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 가

능성을 예측하는 가운데 금년도 수주 목표의

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답

변을 하였다. 즉, 금년도 수주 목표를 달성

할 수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절반이

넘는 52.4%로 나타났다. 이에 비하여‘달

성 불가능’으로 응답한 업체는 19 .0%,

‘모르겠다’고 응답한 업체는 28.6%로 나

타났다.

한편, 조사 대상 업체 중 23.8%는 이미

상반기 중에 금년도 수주 목표의 절반 이상을

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. 1개 업체는 금년도

목표를 벌써 초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이에 비하여 지금까지 수주 실적이 한 건도

없는 업체가 23.8%로 나타나 편차가 심하

게 나타났다. 수주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

으로 보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전년도에 수

주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수주에

뛰어들었거나 수주 목표를 과다하게 잡은 업

체들이었다. 수주 목표 달성 불가능의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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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보면‘당초 예상보다 물량이 크게 늘지

않고 있기 때문’과‘수주 목표를 과다하게

잡았기 때문’또는‘회사의 마케팅 능력 등

경쟁력부족’등을 들고 있다.

아파트가 성장 가능성 가장 높아

향후 5년 내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가능성

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

않으나 나름대로 의미있는 틈새 시장으로 성

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 즉, 향후 5년

내에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핵심 건설

시장의 영역이 될 것으로 전망한 업체는

19 .0%로 많지 않은 편인 데 비하여

66.7%는 안정된 성장을 유지하여 틈새 건

설 시장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응답

하였다.  

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

리모델링산업은 2010년까지는 안정적인 성

장을 유지하면서 대체로 전체 건설 시장의

15% 내외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.

그리고 향후 5년 내 성장 가능성이 가장

높은 리모델링 시장 부문으로‘아파트’를 꼽

은 업체가 34.8%로 가장 많았다. 즉, 현재

는 사무실·상업용 건물 등 비주택 부문이

리모델링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5

년 뒤에는 아파트가 주력 리모델링 시장이 될

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이어 중소형 사무실

및 상업용 빌딩이 26.1%로 나타났고, 대형

사무실·상업용 빌딩도 21.7%로 집계되었

다. 또한, 병원·숙박 시설 등 특수 용도의

비주택 건물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

상한 업체도 전체 응답자의 17.4%로 나타

났다.  

시장 전망 어려워 사업 전략 수립 애로

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응한 리

모델링 전담 부서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

52.4%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어 28.6%는 현재대로 유지할 계획이며,

19 .0%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

방침이라고 응답하였다. 결국 응답 업체들은

전반적으로 리모델링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

대응하여 적극적인 조직 확대 의사를 갖고 있

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 그러나, 전반적으로

조직 확대 계획을 갖고 있는 비중이 높은 반

면 구체적인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

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 즉, 절반에 가

까운 업체가 기본 방향 정도만 설정하고 있는

상태로나타나고있다. 

이처럼 사업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려

운 애로 요인으로는 전체의 50.0%가 시장

성장의 전망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

보고 있다.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이 기존 사

업과 잘 맞지 않아 전략 수립에 애로를 느끼

는 업체도 25.0%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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